
수질 50~60%
대기폐기물 30~40%

소음진동 과 기타 10~20%

2018.06.23.시행 서울시 9급 환경공학 총평

" 서울시 문제 답다" 

지난 5월에 실시된 18년도 상반기 지방직 9급 시험에 비해 6월에 실시된 서울시 9급 시험문
제는  수치적으로 절대치를 맞추려한 경향이 보입니다.

먼저 과목분배를 살펴보면 

기출문제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 서울시 문제는 수질, 대기, 폐기물(토양 포함)이 거의 동일하게 30%씩 차지하고 나머지 
소음진동문제가 2문제로 10%로 구성되었습니다.

절대 값으로는 과목별 분배가 딱 맞아떨어지나, 기존의 시험경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질문
제가 줄어들고 대기 및 폐기물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살펴보면, 이번 서울시 문제는 5월 지방직에 비해  "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율로 이야기 하자면  난이도  하 30%, 중하 20%, 중상 20%, 상 30% 로 난이도 
면에서도 수치상의 배분이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전 5월에 있었던 상반기 지방직 9급 시험의 난이도와 비교한다면 난이도가 중상이상의 
비중이 확연히 증가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 지방직에 잘 나오지 않는 법규문제와 국제동향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경기도, 환경부를 준비하던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지방 준비생이나 상반기 지방직 문제만 준
비했던 응시생에게는 상당히 낯설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예전 학원에서는 경기도, 환경부, 서울시 준비생들에게는 법규와 국제동향과 같은 시사성 있
는 문제를 따로 준비(심화 반에서 따로 다루었음)하라고 할 만큼 이 세 곳의 시험은 법규와 
시사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기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시험은 그 외에도 상하수도와 같은 시설관련 문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시험범위가 넓은 편입니다만, 올해는 상하수도문제가 기출 
되지 않았네요.

기출된 문제의 세부범위면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 서울시를 준비하는 응시생에게는  이번 시험문제는 서울시의 기출 특성이 선명하게  잘 
드러난 문제이므로 이 수준에서 준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